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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세계서 러브콜... 미국·유럽 누비는 설치미술가 양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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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혜규의 첫 덴마크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덴마크 국립미술관 전경. 이번에 처음 선보인 한 쌍의 조각 '소리 나는 중간 유형'. 

국제갤러리 제공

양혜규(51)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빗장을 굳게 닫아 건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설

치미술가 중 한 명이다. 그의 덴마크 첫 개인전 '이중 영혼'이 지난 5일부터 덴마크 국립미술관에서 열리

고 있다.

"제 삶의 형태가 좀 특이하죠. 한 발은 여기, 다른 발은 저기에 둔 찢어진 형태, 하이브리드랄까요." 최근

한국 언론과 만난 그는 "코로나19 이후 나 같은 삶의 형태가 의미가 있고,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회의가

들었다"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도 "이런 때일수록 나라도 더 열심히, 격리를 감수하면서도 왔다 갔다 해

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"고 덧붙였다.

1990년대 중반부터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해온 그의 세계는 줄곧 디아스포라의 자장 안에 있다. 

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그만의 경험이 작품에 녹 아든다. 덴마크 개인전에서 선보인 신작 '소리

나는 중간 유형'도 그런 경우다. 이 작품은 덴마크에서도 중심부 바깥의 여성 예술가 피아 아르케

(1958~2007)와 소냐 펠로브 만코바(1911~1984)의 삶을 각각 기리는 한 쌍의 조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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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아 아르케는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은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엄마와 덴마크인 아빠 사이

에서 태어났다. 스스로를 '몽그렐(잡종견)'이라 칭하면서 덴마크에 의해 자행된 이누이트 탄압의 역사를

밝히는 작업을 한 예술가다. 프랑스에서 대부분 생을 보낸 소냐 펠로브 만코바는 아프리카 출신 예술가

인 남편과 아들의 그늘에 가려 뒤늦게 고국 덴마크에서 재조명된 조각가다.

양혜규는 "덴마크에서 전시하면서 그린란드라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(덴마크

와)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"이라며 그린란드를 이번 전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

"고 했다. 이어 "피아와 소냐는 둘 다 비주류고, 소외에 소외를 거듭한 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

않고, 놀라울 정도의 순도를 갖고 작업을 했다"라며 "이번 전시에서 내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돼줬다

"고 덧붙였다. 신작은 양혜규 식으로 써 내려간 예술가 2인의 일대기이자 그만의 방식으로 그린 초상으

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.

서울에서 태어난 양혜규는 그의 모교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학교 슈테델슐레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. 국제갤러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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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작부터 대표작까지 아우르는 작품 세계 전반을 북유럽에 소개하는 이번 전시 이후에도 그는 왕성

한 활동을 이어간다. 다음 달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단체전, 독일 슈투트가르트 주립미술

관 3인전, 베를린 바바라빈 갤러리 개인전을 앞뒀다. 10월에는 프랑스 파리 샹탈크루젤 갤러리에서 개

인전을 갖고, 지난해 처음 시도한 한지 콜라주 작업 '황홀망'을 유럽에서 본격 공개할 예정이다. 그는 "

블라인드에 매료돼 오래 작업했듯 한지에 매료됐다"며 "유럽에 본격적으로 한지 작업을 보여 주고픈 욕

심이 있다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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